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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부 장관, 한미 에너지 협력확대 현장 참석

- 미국산 LNG 매매계약 행사 참석 -

□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뉴욕을 방문하여 9.23(월) 15시
40분(뉴욕 현지시간), 한국가스공사와 BP간의 미국산 LNG 매매계약
체결식에 참석하였음

< 가스공사 – BP LNG 매매계약 체결식 개요 >

ㅇ (일시/장소) ‘19.9.23(월) 15:40 / 웨스트인 뉴욕 타임스퀘어 호텔

ㅇ (참석) 산업부 장관, 한국가스공사 사장, BP 글로벌 가스 마케팅부 최고운영자 등

ㅇ 계약내용 

  - (기간) ‘25년~’39년(15년) + 판매자 기간연장 옵션 3년

  - (물량) 연간 158만톤(‘18년 미국산 LNG 수입량의 33.9% 규모)

  - (추정 구매액) 18년간 최대 9,612백만불

  - (주요공급원) 미국(Freeport LNG 또는 Calcasieu Pass LNG)

□ 산업부는 이번 계약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체결되는 한국의
미국산 LNG 장기매매계약으로서 앞으로 양국간 에너지 협력이
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음

ㅇ 한-미간 에너지 교역은 2016년 이후 7배 이상 증가할 만큼 양국
에너지협력은 크게 확대되었으며, 특히 한국은 ‘18년 이래 미국의
LNG 1위 수출대상국이 되었음

* 미→한 에너지 수출액(미국기준) : ’16년 13.3억불 → ‘18년 94.1억불
* '18년미국LNG수출현황(美EIA) : 1위한국(522만톤), 2위멕시코(384만톤), 3위일본(257만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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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이번 계약물량이 들어오는 ’25년부터 한국의 미국산 LNG 수입

비중이 현재의 2배인 20%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, 이를 통해

한국과 미국간 에너지 교역이 더욱 확대되고, 천연가스 도입선

다변화 및 천연가스 수급의 안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* 美LNG 수입(수입량, 비중) : ‘18년(실적) 466만톤, 10.6% → ’25년(예상) 790만톤, 22.8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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